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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허청은 「민간중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생태계 조성」을 내년의 민‧관
협력 방향으로 제시하면서, ①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소회의체 활동을 강화

하고 ②상표권자와 온라인매개(플랫폼)가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효율적으로 

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통합신고센터 개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.

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위조상품의 유통은 ①정당한 

권리자 및 소비자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②국민의 건강과 

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③국내 기업의 상품개발 의지를 꺾고 나아가 ④국가의 

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행위”라면서 

 “민·관 전문가 인력이 긴밀히 협력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의 의미가 

매우 큰 만큼 「민간 중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생태계 조성」을 위해 지원을 

아끼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

 한편, 협의회 가입은 지식재산침해 일괄(원스톱) 신고상담센터(1666-6464)로 

문의하면 된다.

※ 붙임1: 2023년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성과공유회 배너

   붙임2: 2023년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성과공유회 일정

   붙임3: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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